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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남석유화학, “여수시민께 사죄?”
환경연합, 안전 위협한 불법 규탄 … LG화학과 양해각서 눈가림

삼남석유화학이 TPA 공장 유류 유출사고와 고압가스 완성검사 부적합에 따른 시운전 문제 대해 공식적으

로 사과했다.

삼남석유화학은 6월24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, 여수시민에 대해 

사과문과 함께 확약서를 제출했다.

삼남석유화학 김상규 부사장은 “여수시민과 환경단체 등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사회 

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밝히고, 어린이 환경도서관 건립기금 7억원을 여수시에 기탁하

고 신규직원 채용이나 보수, 자제구매도 지역기업에 상당 부분 할당하겠다고 약속했다.

삼남석유화학은 2003년 2월19일 안전 소홀로 여수공장 유류 저장탱크에서 벙커C유 약 1000리터를 인근 광

양만으로 유출해 해양경찰청이 긴급 방제를 벌였다.

이어 TPA 40만톤을 증설하고 준공허가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

받았으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.

<고압가스안전관리법>에 따라 삼남석유화학 TPA 제4공장의 경계가 이웃하는 다른 공장과 20미터 이상의 

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했으나 18미터 정도에 그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.

그러나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삼남석유화학은 4월14

일 불법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상업생산에 들어가 관련 법 

규정 위반은 물론 인근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까지도 무시

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.

여수환경연합은 5월20일 성명서를 통해 “다량의 벙커C유

를 유출해 광양만을 오염시킨 바 있는 삼남석유화학이 또

다시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안전거리마저도 확보하지 않은 

채 공장을 증설하고 검사기관의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

불법으로 공장을 가동해 여수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

게 위협하고 있다”고 주장하며 삼남석유화학 규탄집회를 

시작했다. 또 삼양사 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삼남석유화

학과 관계기관의 시정을 요구해 왔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) 여수환경연합 제공

결국 삼남석유화학은 <고압가스안전관리법> 특례조항을 들어 삼남석유화학의 실제 고압가스 시설과 LG화

학 시설 사이의 50여m 공간에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<고압가스시설 보장 확인서>를 주

고받았다. 그러나 환경연합 및 시민단체는 위법 판정 문제를 해결키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뿐 여전히 안

전상의 위험은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.

여수환경연합 강흥순 사무국장은 “삼남석유화학의 사과와 약속 이행 여부는 지켜보겠지만, 현재 경찰조사가 

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법적․행정적인 판단은 공정히 내려져야 할 것이고, 공장 준공허가 관계 당국인 여수시

가 불법가동을 묵인한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 여부를 분명히 가려할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또 여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여러 가지 환경오염, 안전사고를 경험하고도 편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

지적하고 “삼남석유화학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기업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삼남석유화학은 삼양사, LG-Caltex 정유, 일본 Mitsubishi Chemical이 40대40대20 합작으로 1988년 설립됐

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6/30>

삼남석유화학의 사과 기자회견


